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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78번   영광의 왕께 찬미를  

예물준비성가 216번   십자가에 제헌되신  

영성체성가  151번   주여 임하소서  

파견성가 34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토요 특전 미사  오 미 나  김 정 윤  김 성 자  이 철 선  

8시 미사 김 대 성  김 준 수  홍 길 려  최 명 진   

9시 30분 미사  Mina Kim  Jaycee Choi Alex Kwak  Andrew Oh 

11시 미사  최 현 진  강 석 구  정 재 연  장 동 철 

12시 30분 미사  김 수 진  김 준 수  김 준 수  임 칠 성  

5시 미사  이 미 첼  문 소 영  문 소 영  문 소 영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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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 바오로 부제 

천국의 현주소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인도의 유명한 작가 타고르(Tagore)은 그의 작품 

“도망자(The Fugitive)”에서 주인공 아버지가 장

례식에서 돌아오자 황금으로 만든 부적을 목에 

건 일곱 살 된 아들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

들은 어린 나이에도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질문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팔을 벌려 아들을 

얼싸안아 올리자 그는 “엄마는 어디 있어요?”하

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천국에 있단

다.” 하면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아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오랫동안 침묵에 잠기는 것

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밤하늘을 쳐다보던 그는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하고 물었습니다. 대답

이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말해주는지 하늘의 별

들은 불타는 눈물처럼 영롱히 비치는 것이었습니

다.  

  장례기도에서 자주 듣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스

승이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죽음의 예고에 슬

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의 집

에는 거처할 곳이 많으며 그곳에 가서 제자들의 

거처를 마련하신 다음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4:3-4). 그러자 토마스가 하느님 아버지

를 보여 달라고 청하자 예수님은 당신이 이처럼 

오랫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도 아직도 아버

지를 보여 달라고 나무라시며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4:5, 8-10)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

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

치심이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

문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때 악령에 사로잡힌 어

떤 사람이 큰 소리로 “나자렛 예수님, 당신은 하

느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하고 외치

자 예수님은 악령에게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

서 나가거라”하고 꾸짖으시자 더러운 악령은 그 

  어느덧 연중 제4주일로 새해 첫 달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올해도 빨리 너무나

도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리 흐

르는 시간에 팬데믹도 어서 빨리 끝나기를 기대

합니다.  

 

  요즘 화두는 백신 접종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

는 벌써 맞았고, 또 어떤 이는 멀리까지 가서 맞

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백

신을 맞으려 백방으로 수소문 할 수 있는 사람들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켜 놓고 큰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마르코 1:21-26) 예수님의 은혜

로 악령에 사로잡혔던 사람은 삶의 지옥에서 벗

어나 천국을 얻었습니다. 천국에 관한 우리의 믿

음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은 어떠한 것입니까?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해 주셨다라

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린토 

2:9) 

  “하느님의 은총과 친교 안에 죽은 사람은 (현세

와 다음 세상의 연옥의 단련 시기) 그리스도와 영

원히 살 것입니다.” (가톨릭 교리문답/ Catholic 

Catechism) 

  우리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천국의 영원한 생

명을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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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지만 아직 자격 조건이 맞지 않아 마냥 기다

려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그리 접종에 관심이 없는 분들까지 다양한 반응

입니다.  

 

  그래도 백신은 이번 팬데믹을 종식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니 어서 모든 이가 백신 접종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그때까지는 현재 가장 효과

적인 마스크 쓰기와 손 소독 그리고 거리 두기에 

전념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팬데믹으로 인해 미사 참례가 힘든 상황

이 지속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까 걱정이 

됩니다. 작년 3월 사회 격리를 시작한 후로 거의 

10개월간 성당을 한 번도 안 와본 분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당에 오기가 힘든 

와중에도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미사 참례나 특

강을 듣거나 성경 통독 등으로 나름의 신앙을 지

키며, 그 신앙의 힘으로 이 힘든 시기를 이겨 나

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본당 레지오의 각 프레시디움은 카톡이나 

줌으로 회합을 하기도 하고, 어떤 구역은 카톡 통

화를 통해 성서 통독을 함께 하는 반 모임도 있다

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함께 더불어 함으

로써 오히려 힘이 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 더 

깊은 신앙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팬데믹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방법으로 우

리는 신앙을 지켜나가며, 그 신앙을 더 깊게 뿌리

내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마르코 복음의 예수님은 계속해서 “들을 귀가 

있는 이들은 들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

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우리의 귀

를 하느님을 향해 열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

다. 우리의 두려움도 용기로 바뀌고, 우리의 고통

도 평화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일 복음의 마르코 복음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시어 특별한 권위로 사람들

을 가르치시던 중 마침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

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칩니다. “나자렛 사람 예

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

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

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

니다.”(마르코 1: 24)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도 예수님께서 ‘하느님

의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보는데, 율법 학

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

은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과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인데, 우리

는 우리의 생각을 하느님을 예단하고 우리 생각

의 박스 안에 넣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하늘

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사

랑하며 살아가려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

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거룩한 분, 예수

님을 우리 일상에서 만나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아주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작고 보잘것없

이 보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고 사

랑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걸음

이 하느님과 함께하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길어지는 팬데믹으로 모두가 경제적으로나 정

신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

주 사소한 친절과 미소,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랑

이며, 우리 신앙의 힘입니다.  

 

  비록 주일 미사 때 뵙지 못하지만 각자의 집에

서 온라인으로 미사에 참례하는 우리 본당 식구

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두려운 일상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용기를 갖

고 주변의 예수님을 알아봐서 훈훈한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얼굴로 마주하는  복되고 평화로운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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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청하는 기도                                                                       2021년 1월 31일 

Prayer to overcome Covid-19 
 

 God our Father, 

 We come to you in our need 

 To ask your protection against the Covid-19 

 That has claimed lives 

 And has affected many. 

 

 We pray for your grace 

 Of this virus and its disease 

 And of stemming the tide of its transmission. 

 Guide the hands and minds of medical experts 

 That they may minister to the sick 

 With competence and compassion, 

 And of those governments and private agencies 

 That must find the cure and solution to this pandemic. 

 

 We pray for those afflicted, 

 May they be restored to health soon. 

 

 Grant us the grace 

 To work for the good of all 

 And to help those in need. 

 

 Grant this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your Son, 

 One God, forever and ever. Amen. 

 

 Mary Help of all Christians, 

 pray for us. 

 St. Raphael, 

 pray for us. 

 St. Paul Chong Ha-Sang, 

 pray for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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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시간  |  Mass 

알 림 

설날 미사   

Virtus 

초 봉헌 장소   

성전과 교육관에 초봉헌 장소를 마련해 놓았습

니다. 기도하면서 초봉헌을 원하는 분의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초 봉헌 

‘주님 봉헌 축일’ (2월 2일 화요일)을 맞이하여 

본당에서 1년 동안 전례 때 (부활ㆍ대림ㆍ제대

초 등) 사용할 ‘초’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봉헌하실 분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접수 : 사무실 

초 축성 

일시 : 2월 2일(화)  7 a.m. 미사 중 

개인적으로 초를 구입하신 분들은 초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미사 전에 준비된 테이블에 가져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미사가 끝난 후 축성받은  

초는 꼭 본인 것을 확인하신 후 찾아가세요.  

특별헌금  

성지 모음  

재의 수요일 (2월 17일)에 쓰는 재는 지난해의 

성지를 태워서 만듭니다. 각 가정에서 보관했던 

성지를 수거하오니 수거 기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거기간 : 2월 14일(일)까지 

설날 합동 미사  

일시 : 2월 12일(금) 7 a.m. 

봉헌은 합동 연미사 봉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설날 위령 미사 봉헌  

설날 당일 미사를 참석 못하시는 분은 위령 미사 

봉투를 2월 7일(일)까지 미사헌금과 함께 봉헌

하면 설날 위령 미사 때 함께 봉헌 하겠습니다.  

은혼식•금혼식 신청 받습니다.  

Virtus 교육  

조당 해소 상담  

혼인 조당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분은  

진명 부제님께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진명 바오로 부제님  

연락처 : (917) 750-4805 



미사참례 장소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하여 성당 안에 지정된 좌석이 다 찰 경우  

성당 친교실에서 미사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50년사 편찬위원회 (자료 수집) 

50년사 편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교우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1. 본당 관련 사진, 

2. 본당 관련 비디오, 

3. 본당 관련 기념 될 만한 글이나 물건등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

원회에서 전산 작업 후 다시 연락을 취해서 소장

하고 계신 자료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당 사무실 (718) 321-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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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 광고주 모집 

한국학교  

안나회 판매대  

알 림 

성경통독 후기 모집 

성경통독 후기를 모집합니다. 작성하신 성경 

통독 후기를 사목회 안내데스크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KCB가톨릭방송 채널•방송시간 변경 

초등부 주일학교 개학  

중고등부 주일학교 개학  

 

질문은 아래에 있는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중고등부 : Mr. John C. Han  

이메일 : youthstpaulsundayschool@gmail.com 

한국학교 2학기 개학  

mailto:st.paulchonghasangsundayschool@gmail.com
mailto:youthstpaulsundayschool@gmail.com


요즘 모두가 참 힘듭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 또는 사소한 이야기,  

답답한 마음을 나눌 분은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님 이메일  

spchrectory@gmail.com으로  

기도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웹사이트는 StPaulQueens.org입니다. 

우리의 정성  

 

  

  

  

  

  

온라인 헌금 서비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사참석 및 성당 방문

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본당에서는 아래와 같

이 온라인 헌금 서비스를 합니다. 간편하게 휴대

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시거나 GiveCentral 

헌금 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1) 문자메시지 이용 - 휴대폰의 메시지 창을       

  열고 전화번호 218-332-7676 를 입력 후 sunday    

   라고 문자를 보내면 헌금 서비스 링크가 옵니     

  다. 그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셔서 필요한 정보 

  를 기입하시고 Submit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문자는 대, 소문자 상관 없습니다.)  

(방법 2) GiveCentral 헌금 페이지 이용 - 저희 퀸     

  즈 성당은 GiveCentral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합   

  니다. 아래 링크로 퀸즈성당의 헌금사이트로 들    

  어가서 원하시는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도 헌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givecentral.org/location/696  

(방법 3) 체크를 성당 사무실로 보내기 - 카드  

  페이 혹은 온라인 서비스가 어려우신 분은  

  체크를 사무실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Check Payable to: St. Paul Church  

        주소: 32-1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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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1년 1월 31일 

미사 후 방역 봉사  

미사 후 방역을 위한 청소(Sanitizing seat)와 

정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신자분은 미사 후  

봉사자와 같이 남아 방역 청소 및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 림 

주중 성체조배 안내  

성체조배 시간동안 봉사자가 없습니다.  

조배자는 아래의 규칙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에 들어 오실 때 손세정제로 손 소독후 

입장하며, 설치되어 있는 발열체크 기계에 꼭 

열을 체크하신 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 100℉ 이상인 분을 스스로 입장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장 후 비치된 출입 확인서에 성함, 전화번

호, 측정된 온도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성당 안에서 구분되어진 선은 넘지 않으며, 

표시되어 있는 자리에만 앉습니다.  

 조배 시간은 9 a.m.—1 p.m.까지입니다.   

알 림 

성체조배 헌금  

감사헌금 



         미사 봉헌                                                                                       2021년 1월 31일 

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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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11 a.m. 미사 봉헌은 교중미사인  

관계로 미사 봉헌이 되지않습니다.  

미사봉헌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y Fr. Joseph Veneroso, M.M.  

 Harden Not Your Hearts  

< Fourth Sunday in Ordinary Time > 

       Weekly Homily                                                                                                                                                        January  31, 2021 

By Fr. Joseph Veneroso, M.M.  

  During the tumultuous days follow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including a violent yet thankfully 
failed coup attempt to overturn the election and overthrow the government, the most shocking thing 
wasn’t the traitorous attempt to take over Congress by assassinating several politicians, but rather that 
many of the insurrectionists were supposedly fervent God-fearing Christians. They were absolutely 
convinced that God was on their side and had spoken prophesies through them. The problem is, their 
prophesies were proven false. They did not come true. This should lead the rebels, and in fact all 
Christians, to always question those who claim to speak in the name of the Lord. 
 
  The psalmist warns us: “If today you hear God’s voice, harden not your hearts.” Notice: we can al-
ready hear God’s voice, in scripture, in a homily, in prayer, and through others. After hearing God’s 
voice, we must not stubbornly harden our hearts, that is, we must not ignore the voice of God, who is 
always speaking to us and through us. We must always test prophesies and words that claim to be 
from God. Is it consistent with the Gospel, especially with the teachings of Jesus. Is it for the common 
good, or just a select few? Will it harm or help people? What sacrifice does it require of me? We must 
approach life’s challenges through the eyes of faith, with a mind filled with hope, and with a heart 
overflowing with love. God is speaking to us through modern events, but let us discern what truly is 
the message of God and what is simply the vain imaginings of gullible people.  

5th Sunday in Jan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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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s PRAYER TO OVERCOME COVID19 is on page 4 

Lunar New Year’s Day Mass 
Date : Feb. 12th (Fri) 
Time : 7 a.m.  
Because of pandemic concerns, mass will only be held 
in the morning. Special envelopes available to parish-
ioners who wish to offer prayers for all those who have 
left us. These envelopes will have the names of the de-
ceased.  
 

The special envelopes will be located in the front of the 
church as well as the side window of the church office. 
For those who cannot go to the mass but still wish to 
participate, these envelopes can be given to the church 
in advance before February 7th (Sun). 
 

(Note: The special envelopes will be able to hold up to 
eight names of the deceased.) 

Special Collection for February  
Feb. 28th (Sun)   Black and Indian Missions   

Seeking Donation for 2021 Church Candles 
Our church needs your help purchasing candles for the 
liturgical year. If anyone wants to donate, please con-
tact the church office.  

Contact : Church office (718) 321-7676 

Blessing All Candles (Candlemas) 
Date : Feb. 2nd (Tue)  7 a.m. mass 

Before the mass start, please put the candles on the 

table. All candles must have your name and phone 

number. After mass, you may pick up your candles.  

Collection of Old Palms 
Please donate all old palms for Ash Wednesday. There will 
be a box in the church office until Sunday, Feb. 14.  

VIRTUS  (Online Class)  
Date : Feb. 25th (Thu)  
Time: 8 p.m.  
Zoom info will announce later .  



오 데이비드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4th Sunday in Ordinary Time                                                                                                   January 31, 2021 (Year B)  No. 2512 

Responsorial  

Psalm 
    

  

 

◎ Lord, hear our prayer. 

◎

◎

◎

◎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Deuteronomy       
   Deuteronomy 18:15-20 (71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rinthians  
   1 Corinthians 7:32-35 

Communion Antiphon 

  Let your face shine on your servant.  
  Save me in your merciful love.  
  O Lord, let me never be put to shame,  
   for I call on you.   I know who you are-the Holy One of God! 


